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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a systematic and effective approach to career guidance in medical educ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6-year integrated career 
guidance education framework implemented at th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ased on the “New SLICE” educational de-
velopment principles, this framework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needs of medical students in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It is structured into 
three phases: understanding yourself, exploring options, and choosing a specialty. The first phase, understanding yourself, helps students to recognize 
their strengths, weaknesses, aptitudes, and potentials, thereby setting the direction for future career choices. This phase includes various psychological 
tests and Self-Development and Portfolio courses. The second phase, exploring options, enables students to engage in related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practical training, providing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across various fields. This phase offers courses including Medical Field Experience, Ca-
reer Guidance through the Learning Community & Advisory Professors, and Student Participation in Professor Research Projects. The final phase, 
choosing a specialty, involves students making decisions based on in-depth self-assessment and exploration of majors, with a capstone project being a sig-
nificant component.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career decision-making requires integration between the basic medical curriculum and postgraduate 
education. Including the period up to residency entrance in the framework is necessary for effective career guida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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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진로지도는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식별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는 학생의 자아실현을 지원

하며, 이들이 사회적 및 국가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튼튼한 기

반을 마련해준다[1].

의과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를 결정하고 입학하기도 

하지만 초기에 선호하는 진로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

물다. 대부분 의학과 진급 이후부터 혹은 임상실습을 돌면서 자

신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교육기간 동안 진로에 대한 

선호가 변할 수 있고 선택 시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 후 전공의 연수과정 중이나 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선택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로선택은 진로만

족도와 개인적인 웰빙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의과대학에서 진로지도 교육은 학

생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1].

그러나 의과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지도의 범위나 영향 또

한 매우 제한적이며, 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4]. 우리나라도 일부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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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선호도 연구[5]와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특성과 진로탐색 행동 등 진로선택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져 왔을 뿐, 진로지도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6-8].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 

AAMC)는 “Careers in Medicine Model”이라는 진로지도 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있다[9]. 이는 의과대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기술, 정보, 자원들을 제공하는 포괄

적인 내용으로 의과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자기평가(understanding yourself)와 전공탐색(exploring op-
tions), 전공선택(choosing a specialty), 전문의프로그램 진입(getting 
into residency)의 4단계 진로계획과정(career-planning process)으로 

구성된다. Abdullah 등[10]도 위의 단계들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Choi [11]도 의과대학의 

진로지도 교육은 basic medical education (BME) 과정뿐만 아니라 

BME와 graduate medical education (GME)가 연계되도록 고민하

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 철학과 

원칙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진로지

도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

화하고, 학생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가톨릭의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지도 교육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개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선점을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New SLICE 원칙에 따른 진로지도 교육체제

가톨릭의대의 모든 교육과정은 2019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개

발과 운영원칙인 “New SLICE 모델”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고 운

영된다(Figure 1). 가톨릭의대의 진로지도 교육을 위해 “New 

SLICE” 모델의 구성요소 중 ‘career developing’을 중심으로 ‘stu-
dent-centered,’ ‘longitudinal,’ ‘individualized’와 ‘self-directed’를 

개발과 운영의 원칙으로 6년 통합 진로지도 교육체제를 구축하

였다(Figure 2). 

진로지도 교육체제는 각 학년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1
년 AAMC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 중 의과대학에 적용 가능한 자

기이해와 평가(understanding yourself), 전공분야 탐색(exploring 
options)과 전공선택(choosing a specialty)의 세 개의 단계별 접근

을 시도하였다[9].

Figure 1. New SLICE model.

첫 단계인 ‘자기이해와 평가’는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

한 종류의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포트폴리오 작성과정을 통

해 개인의 내면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잠재성 및 흥미를 파악하

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 학년에 걸쳐 진행되는 ‘전공분야 탐색’ 

단계는 학생이 개인의 잠재력과 각 전공분야와의 연관성을 탐색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전공선택’ 단계는 학생이 자기평가 결과와 전공에 대

한 철저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를 결정하

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

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래의 경력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내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ongitudinal

Interactive

Life-long learning

Individualized

Newly added principle

Learning 
community

Career 
developing

Systematic

* Strengthen research competency

New SLICE model

Case-based

Evaluation-assisted

Curriculum

Educational 
strategies

Student

Integrated

Experiential 
learning

Self-directed

Student-
centered

Elective

Competent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4; 26(1): 19-26

https://doi.org/10.17496/kmer.23.03720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Figure 2. Career path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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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자기이해와 평가

1)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3가지 종류의 검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입학 이

후 바로 시행하는 성격검사, 지능검사, 신경심리검사, Full Battery 
검사,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다면적 

인성 검사)와 SCT (short-span compression test, 문장 완성 검사) 

등의 종합심리검사이다. 전문상담사가 검사결과에 대해 일대일

로 해석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성숙도 검사이다. 자기효

능감 검사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

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학생 개인의 내적 신념을 이해

하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사회적 성숙도 검사는 사회적 행동양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규범과 기대 등 학생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아는 데 도움

을 준다. 세 번째는 의예과 1학년 2학기 중간 시점에 시행되는 학

습전략과 정서검사이다. 학생 자신의 학습전략과 정서적인 성향

을 이해하고, 정서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2)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

의예과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총 3학기간 ‘자기계

발과 포트폴리오’ 교과목 I, II, III가 운영된다. 이 교과목은 학습

자 개인의 자아탐구와 이해, 그리고 성찰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

동을 포함한다. 이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

고 자신만의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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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나는 왜 의사가 되려 하는가’라는 

주제의 에세이 작성, 나의 비전과 미션 수립, 자신의 strengths(강
점), weaknesse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네 가지 

요소를 탐색하는 SWOT 분석 활동, ‘Flower Petal Activity,’ 성공

적인 대학생활 및 미래를 위한 목표 설정, 자기계발 포트폴리오 

작성과 평가, 피드백 제공 등이 포함된다.

2. 2단계: 전공분야 탐색

1) 의료현장체험

‘의료현장체험’ 교과목은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의예과 교

육이 마무리되는 2학년 1학기 말에 1주간 진행된다. 다양한 의료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역할과 책무, 타직군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삶을 간

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은 

Table 1과 같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진로탐색을 위해 제약 의사, 대학병원 외과, 전문 병·의원, 봉

사기관(자선 병·의원)의 의사, 벤처회사 CEO (chief executive offi-
cer), 의과학자, 유튜버, 언론 의사, 법조 의사, 국제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정부기구, 의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는 선배 의사들의 직업현장을 실제로 방문하거나 인터뷰 등

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졸업 후 다양한 진로로 진출 가능성을 직접 느끼고 

성찰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삶이 잘 표현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환자와 보호자와의 만남을 통해 환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와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 등에 대해 고민하고, ‘reflective con-
ference’에서 공유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학습공동체/자문지도교수를 통한 진로지도

가톨릭의대는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셀(Cell)’이라고 명

명된 학습공동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은 24개로 구성되며, 

각 셀은 의예과 1학년 학생부터 의학과 4학년 학생까지 약 24명

과 한 명의 지도교수로 구성된다. 셀 지도교수는 그룹 또는 개인

별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그리고 진로를 6년간 지도하며, 학생

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조언하고 지도한다.

또한 학생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자문지도교수’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자문지도교수가 학생에게 배정되며, 

자문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 신상, 전공선택, 진

로안내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 자문지도교수

는 대부분 한 학년에 한 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므로 자문학생 

집단에서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2023년 현재 약 120명의 교수가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3) 학생 참여 교수연구과제 프로그램

‘학생 참여 교수연구과제’ 프로그램은 의예과부터 의학과 4학

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

이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의사과학자로서의 진

로를 탐색할 수 있다. Table 2는 2023년에 학생이 참여한 교수연

구과제 프로그램 현황이다.

4) 성의학생학술연구회

‘성의학생학술연구회’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경험의 기회

를 선택하고 연구자로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학생 동아리이다. 동

아리 소속 학생은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성의학생

학술연구회’가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학생학술발표대회”

에서 학생이 자신의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상과 상금을 

Table 1. Contents of the medical field experience course

Sessions Contents
Meeting with senior doctors and per-

sonnel from various fields
This section details encounters with doctors and personnel from a diverse range of medical specialties. These include 

pharmacists, government agency workers, specialists in hospitals and primary care institutions, volunteer organiza-
tions (charity hospitals), medical assoc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EOs (chief executive officer) of venture companies, medical scientists, emergency medical staff, YouTubers (on 
topics such as ophthalmology, internal medicine, etc.), public health workers, media doctors, and legal doctors.

Experiencing the lives of patients and 
doctors through films

This part suggests experiencing the lives of patients and doctors through various movies and documentaries. It in-
cludes titles such as “To Live Ikiru 生きる,” “Wit,” “Dear Doctor,” “Amour,” “Awakenings,” “The Doctor,” “End 
Game,” “Don’t Cry for Me Sudan,” “Patch Adams,” and “Something the Lord Made.”

Meeting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This section includes meetings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who have experienced the medical field.
Self-ref lection and setting medical ide-

als/goals & ref lective conference
This includes content on the process of self-ref lection and setting goals as a doctor, as well as related ref lective confer-

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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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2023 Student participation in professor research projects

Major Advising professor Title No. of students
Basic medical sciences
  Biology Prof. Kim CNS disease modelling using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1
  Pharmacology Prof. Cho Neurobiological mechanisms of epilepsy 2
  Biotechnology Prof. Cho Microbiome and immune homeostasis induction study through mitochondrial transplanta-

tion using cancer patient immune avatar system
1

Clinical medicine
  Hematology Prof. Park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o compare clinical outcomes between bortezo-

mib-melphalan-prednisoloneandlenaldomide-dexamethasonein patients with trans-
plant-ineligible, newly diagnosed multiple myeloma

1

  Hematology Prof. Yoon Comparison of the treatment outcomes of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and hap-
loidentical family donor transplantation as alternative donors in acute lymphoblastic leuke-
mia, and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related to relapse

2

  Endocrinology Prof. Lee Effects of SGLT-2 inhibitor on appetite, food craving, and body weight 3
  Hospital pathology Prof. Ju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thology AI model 7

수여하여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한다(Table 3).

5) Medical Professionalism의 기초 교육과정

‘Medical Professionalism의 기초’는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1
주일간 진행되는 인문사회의학 단위과정 중 하나인 블록형 과정

이다. 이 과정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 보건행정가, 자선병

원 운영 의사, 개원의, 창업 의사, 의학전문기자 등이 자신의 진

로선택 과정,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특성과 비전, 직업만족도와 

어려움 등을 나누며 학생들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생

각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6) 선택심화 실습

‘선택심화 실습’ 과정은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6주간 진행된

다. 학생은 과정 시작 전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파악하여 관심분

야를 탐색하고 스스로 실습기관을 선택한 후 과정 동안 연구 혹은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은 교내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

에서 연구 혹은 임상실습, 교외에서는 보건행정을 비롯하여 봉사, 

외국 대학에서의 연구 또는 임상실습 과정을 선택한다(Table 4).

3. 전공선택 프로그램: 캡스톤

의학과 4학년에 진행되는 ‘캡스톤’은 진로 및 관심분야를 선택

하여 연구 혹은 경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를 위하여 학생은 의학과 3학년 2학기에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

거나 경험하고 그 결과를 학술 컨퍼런스 형태의 발표회에서 구연 

혹은 포스터 형식으로 동료와 교수 앞에서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경험을 한다(Figure 3).

주요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만족도를 살펴보

기 위해 교과목 및 단위과정 형태의 프로그램은 과정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그 결과 주요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

자기이해와 평가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평균= 4.4). 그리고 서술의견에 따르면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성찰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서

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기계발 포트폴리오 작성을 계속해 나가며 목표가 보다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며 배

운 점들을 반영하고, 이전 목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성찰해나

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기계발 포트폴리오 작성 활동을 통해서 저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저의 학습목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평상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자기소개

서부터 저의 향후 학습계획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더 성찰할 수 있었다.”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라는 교과목 덕분에 포트폴리오를 작

성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자기계발 포트폴

리오 작성을 위해 6가지 목표를 생각하며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을

지 생각하고 구상해보는 시간들이 의예과를 알차게 보내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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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023 SONGEUI Student Academic Research Competition Award status

Award level Student representative Advising professor (major) Title
Best Award Ko** Prof. Park (Hematology) Risk of secondary malignancies after multiple myeloma: a nationwide 

case-control cohort study
Excellence Award Lee** Prof. Jung (Hospital Pathology) Whole slide image-level prediction of malignant effusion cytology using 

clustering-constrained attention multiple instance learning
Ko** Prof. Kang (Occupational and En-

vironmental Medicine)
Physical activity, emotional labor, workplace violence, and their combined 

effects on work ability and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
Encouragement Award Choi** Prof. Lim (Hospital Pathology) Deep learning-based detection of ovarian cancer from ascitic f luid cy-

tology: a nationwide multi center study highlighting the potential of 
weakly-supervised learning

Choi** Prof. Sung (Biomedical Engineer-
ing)

Improving reconstruction speed of single-cell tracking in PET imaging: 
a novel back propagation approach

An** Prof. Yoon (Hematology) Comparative analysis of reduced toxicity conditioning regimens between 
f ludarabine plus melphalan and f ludarabine plus busulfex in adult

Kim** Prof. An (Neurosurgery) IL-7 immunotherapy for glioblastoma-related lymphopenia: current in-
sights - a narrative review

Her** Prof. Park (Hematology) Bortezomib-melphalan-prednisolone compared to lenalidomide-dexa-
methasone in transplant-ineligible, newly diagnosed multiple myelo-
ma: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able 4. Status of the elective advanced practicum for 2023

Participating institutions No. of  
students

On-campus
  Basic medicine 22
  Clinical medicine 32
Off-campu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policy (public health center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tc.)
6

  Clinics 49
  Volunteering 10
  Practicum at foreign universities 19
  MOU universities 12
  Others 19
Total 169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도움이 되었다.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 교과목 덕에 공부만 하는 

한 해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소중한 가치에 관심 가질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었다.”

“자기계발 포트폴리오 경험을 통해 내가 학습한 역량은 크게 

‘크고 추상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 가능한 세부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인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련의 세부 목표들을 

어떻게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가’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주요 역량은 각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 습득

할 수 있었다.”

2. 의료현장체험

의예과 교육이 마무리되는 2학년 1학기 말에 진행되는 전공분

야 탐색프로그램 중 하나인 ‘의료현장체험’에 대해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3). 그리고 이 교과

목이 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부분의 학생들이(70.3%)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78.7%의 학생이 의료현장 영상 및 실제

체험과 선배 의사들과의 만남 세션을 통해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 의사의 역할과 책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74.4%

의 학생은 의료현장 영상 및 실제체험과 선배 의사들과의 만남 

세션은 예비의사로서 정체성과 나의 의사상을 설정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3. Medical Professionalism의 기초

전공분야 탐색프로그램 중 하나인 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Medical Professionalism의 기초’에 대해 2022학년도와 

Figure 3. Stages of the capstone project.

For 3rd/4th year
Research & report

- Teaming 2–5
- Choosing a subject

- Sharing experience & achievement
- Plenary lectures/presentations/poster 

sessions
- Award for excellent project

Conference
Y+1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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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단위과정을 통해 여러 선배님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고, 의사로서 활동하는 선배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

볼 수 있고 의사라는 직업과 전문적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보는 시간이 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4. 캡스톤

전공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인 ‘캡스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

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2023년 평균 = 4.12
점). 진로선택과 관련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캡스톤’ 

과정이 자신을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다(평균= 4.18). 또한 ‘캡스톤’ 발표회에서 시행된 동료의 연

구결과와 학습경험에 대한 발표는 다양한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평균= 4.26). 발

표회의 세션 중 ‘선배와의 만남’이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었다고 

반응하였다(평균 = 4.32).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를 선정하고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분

야의 직업을 탐구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라고 의견을 주었다.

결론

Im과 Yoon [12]의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

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

야로의 전환을 고려한 의사의 비율이 약 67%에 달하며, 약 18%

의 응답자가 향후 직종 변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러한 현상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

회를 갖지 못하고, 진로정체성을 포함한 자기정체성 형성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 진로지도 교육

의 실시가 중요하다. 나아가 의예과부터 의학과에 이르기까지 6
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가톨릭의대는 진로지도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기이

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과정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톨릭의대의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교

과목과 교육과정에서 강의평가 설문형식으로 학생들의 인식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어 진로지도 교육체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년 통합 진로지도 교육

체제에서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는 프로그

램이 의도한 바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그램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춘 평가기준

과 문항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인 프로그램 평가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체 진로지도 

프레임워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

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진로지도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인적 자원도 필요하다. 가톨

릭의대의 경우 교과목 운영수준에서 재정적 지원과 지원인력은 

있으나 진로지도체제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

구가 없어 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

진로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과정

과 졸업 후 교육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가톨릭의대의 현행 진

로지도 교육체제는 6년간의 기본의학교육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교육을 위해서 레지던트 진입 전까지의 기간

을 체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진로지도 교육의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기구를 개설하고, 나아가 진로지도 교육체

제를 4단계로 확장하여 진로지도 교육체제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톨릭의대의 다음 과제이다.

ORCID

Dong-Mi Yoo� https://orcid.org/0000-0002-9344-6807
Wha Sun Kang� https://orcid.org/0000-0001-7194-0268

Conflict of interest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

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

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Authors’ contribution

제1저자 유동미는 본 연구의 설계와 자료분석 및 본문 작성, 

교신저자 강화선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및 본문 작성

References

1.	 Yoo HH, Park KH, Kim SY, Im SJ.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desig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Korean Med Educ Rev. 2015;17(3):131-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4; 26(1): 19-26

https://doi.org/10.17496/kmer.23.037 25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https://doi.org/10.17496/kmer.2015.17.3.131
https://doi.org/10.17496/kmer.2015.17.3.131


9. https://doi.org/10.17496/kmer.2015.17.3.131
2.	 Ibrahim Bashir MM, Fadelalla Alrayah MA, Elsayed Mustafa ME, Abdul-

la Maroof MK, Omer Hamad MA, Ali Mohamedosman MM. Medi-
cine as a career choice: a comprehens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u-
danese students to opt in/out medical career. BMC Med Educ. 2023; 
23(1):418.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3.	 Querido S, van den Broek S, de Rond M, Wigersma L, Ten Cate O. 
Factors affecting senior medical students’ career choice. Int J Med 
Educ. 2018;9:332-9. https://doi.org/10.5116/ijme.5c14.de75

4.	 Croghan S, Baker T. Graduates’ perceptions of the role and availability 
of career guidance at medical school. Ir J Med Sci. 2022;191(2):597-
602. https://doi.org/10.1007/s11845-021-02592-5

5.	 Kang PS, Kim SB, Kang YA. Specialty preference of the premedical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Korean J Med Educ. 2000;12(2):215-26. https://
doi.org/10.3946/kjme.2000.12.2.215

6.	 Lee JH, Kim GI, Park KH, Yune SJ.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medical 
specialty choices between medical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9;21(4):393-402. https://doi.
org/10.3946/kjme.2009.21.4.393

7.	 Lim KY, Cho SM. Studen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medical career deci-

sions. Korean J Med Educ. 2002;14(2):269-86. https://doi.org/10.3946/
kjme.2002.14.2.269

8.	 An H, Lee SH.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Korea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17;29(3):175-85. https://doi.org/10.3946/
kjme.2017.63

9.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Careers in Medicine [In-
ternet].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
leges; 2013 [cited 2024 Feb 5]. Available from: https://careersin-
medicine.aamc.org 

10.	Abdullah N, Hussin N, Shonubi OA, Ghazali SR, Talib MA. Career 
decision-making competence, self-knowledge, and occupational ex-
ploration: a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J Tech Educ Train. 
2018;10(1):71-81. https://doi.org/10.30880/jtet.2018.10.01.006

11.	Choi YH. Physician manpower training policy. Proceedings of the 
2023 KAMC Annual Meeting; 2023 Nov 17; Seoul, Korea. Seoul: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23.

12.	Im GJ, Yoon HB. A study on diverse career application for medical 
manpower.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Research Institution 
for Healthcare Policy; 2006.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4; 26(1): 19-26

https://doi.org/10.17496/kmer.23.03726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https://doi.org/10.17496/kmer.2015.17.3.131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https://doi.org/10.1186/s12909-023-04415-w
https://doi.org/10.5116/ijme.5c14.de75
https://doi.org/10.5116/ijme.5c14.de75
https://doi.org/10.5116/ijme.5c14.de75
https://doi.org/10.1007/s11845-021-02592-5
https://doi.org/10.1007/s11845-021-02592-5
https://doi.org/10.1007/s11845-021-02592-5
https://doi.org/10.3946/kjme.2000.12.2.215
https://doi.org/10.3946/kjme.2000.12.2.215
https://doi.org/10.3946/kjme.2000.12.2.215
https://doi.org/10.3946/kjme.2009.21.4.393
https://doi.org/10.3946/kjme.2009.21.4.393
https://doi.org/10.3946/kjme.2009.21.4.393
https://doi.org/10.3946/kjme.2009.21.4.393
https://doi.org/10.3946/kjme.2002.14.2.269
https://doi.org/10.3946/kjme.2002.14.2.269
https://doi.org/10.3946/kjme.2002.14.2.269
https://doi.org/10.3946/kjme.2017.63
https://doi.org/10.3946/kjme.2017.63
https://doi.org/10.3946/kjme.2017.63
https://careersinmedicine.aamc.org
https://careersinmedicine.aamc.org
https://doi.org/10.30880/jtet.2018.10.01.006
https://doi.org/10.30880/jtet.2018.10.01.006
https://doi.org/10.30880/jtet.2018.10.01.006
https://doi.org/10.30880/jtet.2018.10.01.006

